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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라 /코토유라 

(姜裕羅ㅣYura Kang) 
(小藤裕羅ㅣYūra Kotō) 

 
 

이름 
강유라 (姜裕羅)[1] 

코토유라 (小藤裕羅)[2] 

소속 / 위원회 세이슌학원 중등부 3학년 6반 / 도서위원 

포지션 전학생 

생일 3월 20일 (물고기자리) 

신체 158cm, 42kg, 235mm, 좌 1.2, 우 1.3, A형 

쓰는 손 오른손 

[ 정보 더 보기 펼치기 • 접기 ] 

취미 그림, 테니스 경기 관람 

특기 핸드메이드 전반 

https://namu.wiki/w/%EB%B6%84%EB%A5%98:%ED%85%8C%EB%8B%88%EC%8A%A4%EC%9D%98%20%EC%99%95%EC%9E%90/%EB%93%B1%EC%9E%A5%EC%9D%B8%EB%AC%BC


가족 아버지, 어머니 
오빠 강유진 (姜裕進)[3] 

아버지의 직업 프로 테니스 선수출신의 테니스 고문 

특기과목 영어, 미술 

취약과목 고전, 일본어 

자주 방문하는 
학교의 특정 
장소 

미술부 창가 
테니스 코트가 보이는 곳 

출신 학교 한어울 초등학교, 청연중학교 

용돈 사용처 귀여운 소품 구입 

좌우명 세상의 모든 것에 감사하라 

좋아하는 음식 한국의 매운 분식, 복숭아, 특히 복숭아 샤베트 

좋아하는 영화 로맨틱 코메디, 힐링무비 

좋아하는 책 어린왕자, 마음가는대로 

좋아하는 음악 클래식 

좋아하는 섹 민트, 하늘 

좋아하는 타입 상냥한 사람 

가고싶은 데이트 
장소 

호수가 보이는 곳 

지금 가장 갖고 
싶은 것 

시나모롤 키링[4] 

일과 홍차 마시기, 그림 

거북한 것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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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1.개요 
 

 

‘응? 내가 말 안했나?’ 

 아무생각 없이 던지는 그 말에서 그녀의  
무심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다. 

 
 
테니스의 왕자의 비공식 등장인물. 
후지슈스케의 드림주. 
 
 

[편집] 

∨ 2.생애 
 

어머니는 일본 굴지의 기업, 코토산업의 유일 후계자. 한국에 여행 왔다가 우연히 만난 
아버지에게 반해 열렬한 구애 끝에 결혼해 유라가 태어난다.[5] 
한국에서 유복하고 화목하게 살던 유라는 일본의 외조모의 고집으로 어머니와 함께 
일본으로 돌아와 살게 된다. 외조모는 사립 여학교로 보내려 했으나 유라 어머니의 강력한 
반대로 고교까지는 평범한 생활을 약속 받았다. 그렇게 전학하게 된 학교가 사립 
세이슌학원 중등부. 세이슌에서 테니스의 천재 후지 슈스케와 만나 친구로.. 또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다. 
 

[편집] 

∨ 3.외모 
 

크림빛 머리칼에 자연스러운 웨이브가 들어간 허리까지 오는 긴 머리. 보라색 눈동자는 
사뭇 제비꽃을 연상시키는 청초한 외모. 
 

[편집] 

∨ 4.작중 행적 
 

세이슌 학원의 전학생. 후지가 처음 보고 계속 신경이 쓰였다. 이내 그것이 사랑임을 
깨닫지만 둘의 첫 만남은 그리 좋지 않았던 것.[6] 어느날 우연히 곤란에 처한 유라를 후지가 
도와주면서 둘은 친구 사이가 되고 후지가 매운 것을 잘 먹는걸 알게 되어 의기투합하게 된 
둘은 즐거운 식사 메이트가 된다.[7]  
후지가 자신의 마음을 계속 어필해도 유라가 알아주지 않자 교실에서 ‘좋아한다’고 말해 
버려서 그게 심한 장난이라 생각한 유라가 크게 화를 내어 둘은 잠시 멀어지지만 어느날의 
폭우로 후지집에서 신세를 지게 된 유라에게 후지가 정식으로 고백해서 둘은 연인이 
되었다.[8] 

https://namu.wiki/w/%ED%85%8C%EB%8B%88%EC%8A%A4%EC%9D%98%20%EC%99%95%EC%9E%90
https://namu.wiki/w/%ED%9B%84%EC%A7%80%20%EC%8A%88%EC%8A%A4%EC%BC%80


유라는 후지와 사귀고 나서도 이름이 아닌 ‘후지군’ 이라는 성으로 부르는.. 이게 후지에게는 
불안요소이나 그것은 기우일 뿐이다.[9]  
 
 

[편집] 

∨ 5.대인관계 
 

후지 슈스케 - 좋지못했던 첫 만남. 우연한 계기로 친구가 되고 연인으로 발전. 
키쿠마루 에이지 - 같은 반 남자아이로 후지와 같은 테니스부. 
그 외 같은반 가장 친한 친구인 이즈미쥬카와 같은 도서위원인 텐도 사토루가 있다. 
 
 

[편집] 

∨ 6.여담 
 

유라는 후지의 누나인 유미코에게 엄청난 애정을 보이는데 여자형제가 없어 언니를 
가져보는게 소원이었기 때문. ‘お姉さま’ 하며 엄청 따르고 유미코 또한 여자 형제가 없었기 
때문에(남동생만 둘) 유라를 매우 아낀다. 가끔 후지를 따돌리고 둘이 다닐 정도. 
 
 

[편집] 

∨ 7.어록 
 

‘응? 내가 말 안했던가’ 
‘이름을 부르는건 왠지 부끄럽잖아‘ 
‘내가.. 내가.. 어떻게 널 잊어…’[10] 
 
 
 

 
[1] 유라의 한국어 이름. 오빠 유진과 돌림자를 쓰면서 일본어 발음이 같은 것으로 골라 
지었다. 
 
[2] 유라의 일본어 이름. 코토는 일본 굴지의 기업 코토산업의 창업주 이름이다. 현재 유라의 
외조모가 회장. 
 
[3] 유진은 아버지가 전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한국인. 유라를 매우 아끼는 시스콤. 
고교에서 실력있는 테니스 선수로 활약하고 있다. 
 
[4] 산리오의 캐릭터 인형으로 만든 키링. 크레인 게임으로만 뽑을 수 있어서 몇 번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는 모양. 나중에 후지와 데이트 가서 후지가 뽑아줘서 유라가 가방에 
달았다. 
 
[5] 친구들과 한국여행을 온 어머니는 우연히 만난 테니스 선수를 보고 사랑에 빠진다. 이미 
결혼한 전적이 있고 아이도 있어서 아버지쪽에선 계속 거절해왔지만 일본에 돌아가지도 
않고 구애하는 어머니의 사랑에 져서 결국 결혼 엔딩. 그 패널티를 다 감수할 정도로 
아버지가 잘생기신 모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v0pv-FGoNbW95xLGE5c4HXLBYZg3M_42d9Gf4Li4RYI/edit?usp=sharing


 
[6] 유라가 고양이를 찾아 학교 수풀속을 뒤지고 있을때 후지가 타학교 정찰꾼으로 생각해서 
물총을 쏜 사건. 이 일로 후지는 유라가 자신을 오해하고 있었을거라 생각했는데 정작 
유라는 누군지 모르고 있었다. 나중에 후지가 유라에게 사과하게 되면서 유라가 알게 된다. 
(참조) 
 
[7] 길에서 불량배들에게 붙잡혀 있을때 후지가 기지를 발휘해 구해줘서 답례로 식사 대접을 
하며 후지가 매운 것을 잘 먹자 그리운 한국의 매운 간식을 같이 먹으러 가자고 청한다. 
후지는 흔쾌히 받아들이고 둘은 즐거운 식사메이트가 되어 방과후 데이트를 즐긴다.(참조) 
 
[8] 후지의 장난 같은 고백에 화를 내 버린 유라. 둘의 사이는 어색해지고 후회만 하던 나날.. 
스케치를 나갔던 유라가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에 난처해 있을 무렵 후지가 발견하고 자신의 
집에 데려가 쉬게 해준다. 다음날 맑은 정원에서 한 번 더 고백하는 후지. 유라는 가슴이 
저릿함을 느끼며 자신도 후지를 좋아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렇게 연인이 되는 두 
사람.(참조) 
 
[9] 유라가 이름으로 부르지 못한 것은 후지 한정으로 다른 친구들과는 이름부르기를 잘 
하고 있다. 즉, 후지가 유라에게는 후지가 그만큼 남다른 큰 의미이기 때문인 것. 
 
[10] 본편 외의 고교생이 되었을때의 이야기다. 후지를 좋아하는 여학생 몇이 유라를 
괴롭히다 사고가 나서 유라가 부분 기억 상실을 일으킨 것. 운명의 장난인지 딱 후지와 알고 
지냈던 일년의 기억이 사라졌다. 그렇게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유라의 기억이 돌아오던 날.. 
후지를 만난 유라가 했던 말.(참조) 

https://www.postype.com/@kotoyura/post/18535034
https://www.postype.com/@kotoyura/post/18340814
https://www.postype.com/@kotoyura/post/18229313
https://www.postype.com/@kotoyura/post/18289787

